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劃論文

로 한 철학途上 思惟

최 진 덕*

과거지향 국철 과 미래지향Ⅰ

국철

국철 철 이란 엇인가Ⅱ

움 과 사 복學 思Ⅲ

과 철 사問 深化Ⅳ

Ⅴ 들 늘 국철哲學史 混在

과거지향 한 철학과 미래지향 한 철학I.

국철 이란 용어는 민족주체 에 자각이 요구 지난 에 독일철

이나 랑스철 국철 이나 일본철 과 같 용어를 식 면 만들어

진 신조어이다 그런데 이 새 운 용어 미가 명 지 다 재 국철 이

라 면 는 국 부 입 를 심 통시 국인들儒佛道 三敎

이 개해 철 사 취 그 역사 궤 가리키 도 고 는

양철 향 강 게 는 가운데 늘 국인들이 미래를 내다보면 개

는 철 사 일 가리키 도 다 자가 를 시 다면 후자는哲學史

철 함 시 고 자가 양철 과 국철 내지 동양철

불연속 강조 다면 후자는 양자 연속 강조 다 요컨 자가 과

거지향 이라면 후자는 미래지향 이다 국철 이란 용어에는 이 가지 상

국 신 연구원 철



미가 재해 있다

철 사를 시 는 과거지향 인 국철 는 에 익 고 다소 타

인 식 지닌 자들이 개 는 것 이 에國學

른다면 국철 지칭 범 는 사실상 개 이 지 국철 사 이에

탐구 결과에 국 다 면 철 함 시 는 미래지향 인 국철

는 양언어 양철 에 익 자들이 주 는 것 이

에 른다면 국철 과거 통에 늘 국 실 철 사

특 사실에 연구에 보편 인 철 함 자리이동 게 다

미래지향 인 국철 주장 는 사람들 말 들어보자 독일철 공

이규 는 우리 역사 인 고 들에 철 인 연구를 국철 이라고 말

도 있겠지만 여 에 국철 립이라고 국철 이라는 것

늘날 국이라고 는 특 상황 에 생 고 있는 우리들이 나름 창

연구 는 그러 철 는 것 이라고 말 다 미철 공

이명 역시 국철 이란 그 어느 심산 곡에 불변 실체 자리잡고 있는 그

어떤 보 이 니 라고 면 우리 삶 장에 드는 들에 해

늘 국 사는 사람들이 내놓 철 답이 늘 국철 이 라고

지 다

이처럼 국철 미래지향 보는 사람들에겐 과거에 가 슨 말 했

는지를 헌실증 탐구 는 철 사 연구는 부차 이다 그들 국철 이

역사 탐구에 그 는 것 경계 고 철 사 연구 차원 어 보편 인 철

사 승 를 다 미국에 철 동 는 재권 철 실

체는 철 이 다루는 특 주 에 여 말 는 그 자체에 있다 고 면 다

른 들과 구별 는 철 내용 좁게 고 철 함 보편 격 강

조 해 양과 이라고 말 는 것이 어색 듯이 양철 이라고 는 것도

이 님 지 다 국 역사 속에 존재 는 철 통

가리키는 경우 말고는 국철 이란 사용 없다 고 지 단언 다

그는 우리 철 작업 내에 민족 역사 계를 어 를 열ᆞ ᆞ

국에 철 는 자 들 집 당 쪽李奎浩 韓國哲學 定立 摸索｢ ｣   

과 같 책 쪽李明賢 韓國哲學 傳統 課題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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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 다

미래지향 인 국철 강조 는 이들 이런 열망이 지나 게 강조 다면

국철 사 특 사실들 철 함 보편 해 어야 참고자료에止揚

불과 게 써 리에 구 심주 에 합 여 국철 사를 양철

식민지 만들 우 가 있다 구 늘 실이 갖는 요 지나

게 강조 나 지 자칫 면 과거 우리 통 경시 고 국철 사에 지

몽매함 지 당 시킬 우 도 있다 실 그 게 극단 인 주장 지 펴는 사람

없는 것 보이 지만 말이다

과거지향 인 국철 강조 는 사람들 국철 이 國故 國粹

우리 통 속에 고 게 있어 다는 것 자명 사실 믿고 있다

그들 그런 국철 연구해 히지 못 는 에 해 개탄 뿐

국철 이 늘날 우리에게 엇이어야 는지에 해 는 극 인 별

지 는 듯 다 그들 역시 미래지향 인 국철 요 굳이 부 지

지만 그들 주 인 심 과거에 어 있다 그리 여 그들定向

양철 과도 다르고 국철 과도 다른 국철 고 특 국철 사

에 찾 내 해 고심 다 그러나 고 찾는 일에 집착 다보면 보

편 인 철 함 도외시 게 며 나 가 그런 철 함 구 이

국주 장 매도 염 가 있다 욱 나 가 이

른 사상 철 주장 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

다 있었다는 식 주장 경우 야는 양철 국철 식민지 만드

는 황당 시도 지 나 갈 도 있다

국철 다른 엇이 에 일부라고 여 는 그들 입장 민족國學

주 부 강 지지를 고 있다 그들 다른 어떤 것들 고도 다른 고

우리 것이 일 강 에 해 구 분별 도입에 해 망각

고 곡 고 억 개탄 면 러 우리 것 재 견해야 다고

외 다 구 말 신 이 등장 고 에 심이 어가다가 이經世致用 學

이란 가능 가 같 책 쪽金在權 韓國哲學｢ ｣

상일 국철 자생 존재 는가 신 연구 국 신 연구원自生性｢ ｣   

쪽 참조



능 남 등 조 에 연구를 계 해 에 이른 朝

이 창 고 시 에 심이 모 지게 것 모 에鮮學 茶山學 實學 日帝

맞 는 민족주 근 에 열망 이었다 근 에 열

망 근 가 어느 도 공 거 근에 이르러 마침 포스트모 니즘

행과 겹 면 크게 퇴조했 나 민족주 는 구 심주 에 해망

상이 뒤 인 심리 맞 에 어든 지 지도 과거지향 인

국철 내지 복고 인 동양 일 추동 는 주 심리 작용 고動因

있다

과거지향 인 국철 에 요 것 보편 인 철 함이 니라 국철 사

특 사실들과 그 내 법 견이다 이것 미래지향 인 국철 이

철 사보다 철 함 시 는 것과는 향이 이다 철 본 이 철 함

에 있다는 시 다면 국철 마 히 미래지향 에 어 야

것이다 지만 이미 근 어버린 늘 국 가 철 히 양 에 어

있어 근 이 과거를 살 지 고는 국 인 것 우리 것 체

찾 내 어 다는 강조 다면 국철 당연히 과거지향 에

어질 에 없 것이다 요컨 국철 국과 철 이라는 단어 가

운데 어 에다 포인트를 느냐에 라 국철 철 함 시 는 국철

일 도 있고 철 사를 시 는 국철 일 도 있다

그러면 엇이 늘 국철 인가 미래지향 인 국철 만 고집 경우

양철 사에 연구 지 포함 있 나 철 인 해 이 곤 국철

사 연구는 외 어야 것이다 과거지향 인 국철 만 고집

경우 국철 사에 연구는 어떤 것이건 다 포함 있 나 양철 사 내

지 양철 에 연구는 외 어야 것이다 작 우리 계 상황 동양

철 과 양철 이 사실상 별개 공분야 나 어 있고 이에 라 국철

에 이해 향도 체 이상과 같이 양분 어 있는 듯 다

임 택 국 립과 실 에 인식 격 민 사 쪽 사｢ ｣   

이 래 우리 사상 사 쪽 참조ᆞ   

동양 자 인 자 고 이라는 부 가 붙어 있는 동양 여 동양 어  

원 에 몇 편 들 읽어보면 이런 상 쉽게 인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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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만 겉 어떤 향 느냐 는 것 별 요 지 는 것 같

다 자 히 살펴보면 과거지향 해도 거 에는 이미 미래지향 이 개입해

있고 미래지향 해도 거 에는 이미 과거지향 이 개입해 있는 것이 사실

이다 늘 사는 어느 구도 과거 미래 우리 것과 남 것 근 근

근 탈근 가 복잡 게 얽 있는 우리 해 상황 부 벗어날 는

없다 이 상황 우리가 식 이 부 늘 우리 삶 체를 지

고 있는 근본 인 사실일 것이다 이질 인 과거 미래가 복잡 게

얽 있는 이 근본 인 사실 차원에 보자면 과거 돌 감과 미래 나 감

이 별개 것일 없고 과거지향 인 국철 과 미래지향 인 국철 도

별개 것일 없다

그러니 어떤 향 국철 건 상 이 없다 말 요 것 겉

드러난 향 이 니라 과거 미래 우리 것과 남 것 근 근 근

탈근 가 복잡 게 얽 있는 우리 해 상황 속에 편 는 과

거 부 해진 철 사를 우고 다른 편 는 새 운 미래를 향해 진지 게

사 는 가운데 소 도달 는 철 사 이이다 국철 건

국철 건 동양철 공 건 양철 공 건 니면 철

공 건 드시 그런 철 사 이에 도달해야 다 이것이 임

없이 새롭게 쓰여질 국철 사에 자리를 차지 해 늘 국철 이

갖추어야 요건이다

철 사 움과 불가분 게 얽 있는 철 사 는 철 자마다 다른 것인

만큼 고 실체를 가지고 있지 다 철 사 는 시작도 도 없이 고

우고 다시 는 과 圓舞 연속이 에 결 결 있는

질 것이 니며 철 사 이란 것 역시 임없이 새 워지는 가운데

임없이 복 는 그래 닥이 있 없는 그런 이이다 마찬가지 그런 철

사 이를 간직 국철 이란 것도 과거 철 사 속에 결 태

여 근본 인 사실이라고 는 것 이데거가 범주 미 객 인 사실인

구별해 사용 실존 미 사실인 가리킨다 효

이데거 마 철 청계 쪽 참조  

효 원효에 다산 지 청계 리말 쪽에 등장 는  



주어진 이 없 뿐만 니라 도 원히 결 없는 그런 것일 에

없다 라 국철 에 그랬듯이 도 계속 과거 미래 우리 것과

남 것 철 사 철 함 사이에 미 인 채 거리는 남途上 思惟

것이다 러 미 결 이 체계를 건 여 그것 꺼번에 소

겠다는 지 인 탐욕 여지를 남겨 지 써 우리 철 사

를 폐쇄 인 것 만들 염 가 있다

그런 도상 사 늘 국철 사 식 인 노 이 이

미 래 에 시작 었고 다행히 그 취는 미래 요원 과 남 있는 것

이 니라 이미 우리 에 탁월 게 다소 탁월 게 시 어 있 도

다 사 주 국 주 라는 이데 편견에 벗어나 있다면 이

쾌히 인 있 것이다 사 주 국 주 는 일견 것 보이

지만 실 동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 우리가 시 히 청산해야 나 쉽

게 청산 가망이 없어 보이는 좋지 못 산이다

한 철학 철학 란 무엇 가II. ‘ ’

철 양에 입 말이다 엄 히 지면 양철 과 동일 철 양

에만 있고 인도나 동 시 통사상에는 없었다 지만 우리는 이미 철 이란

말 리 사용 고 있다 이 이 말 사용 억지 요는 없다

자는 그런 국철 출 에 있어 향외 사 향내 사 종합 모색 고 그 가능

동양 사 에 견했 구자 가 매우 요 다고 생각 며朴鍾鴻 金炯孝

철 취야말 그런 국철 탁월 본보 라고 본다 그 에 동 양 고 에 해

함 탕 리 면 도 름답게 통 사상 핵심 보여 이 닌 재閔泳珪

야에 종 사 어 운 이를 보여 국 사 연구를 탕 보편이 창柳永模

고자 노 는 조동일 등도 각 다른 향에 국철 사람들 간주 어야 것이다

재 소장 자들 가운데에도 다소 탁월 태 나마 국철 미래를 열어 가 고 고

심 는 사람들이 지 는 것 보인다 어차 탁월 사람 는 에 없 므 우

리 상황 볼 이 는 없다 나름 철 이를 지닌 그런 모든 취에

해 양철 과 동일 지 다는 이 시 는 것이 사 주 라면 우리 통과 동일 지

다는 이 시 는 것이 국 주 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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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상황에 라 그 미를 통 있게 꾸어 이해 면 것이다 나

원 철 염 에 철 에 험 인 규 우리에게 별 소용이 없다

그 다면 개 다른 향 가진 그런 국철 에 심 고 철

사 이를 축 삼 양자를 루 포 고자 는 늘 우리에게 있

어 철 이란 말 어떻게 이해 어야 답 간단 다 철 개 내포를

가 이고 그 외연 늘림 써 철 닌 것들 지도 철 에 포함 있

도 면 다

철 다른 모든 들 부 구별 는 데 그 지 고 철 다른 모든

들보다 우월 어떤 것 높이 철 에는 특 상 역과 특

법 이 있다고 규 는 과 인 철 개 이 별 효 이 없

는 것 같다 많 분과 들이 분 고 있는 늘 상황에 철 만 고

상과 법이 보 있 리라 어 울 뿐만 니라 상과

법 면에 철 본질 규 다 보면 철 이 우월해지 는커 철 역

시 실용 인 지식 목 는 다른 분과 들 가운데 나 분 에

없게 다 그런 과 인 철 개 고 경우에 생 는 엇보다도 심

각 폐단 언어를 철 마지막 상 여겨 언어에 논리 인 분 에

집착해 미분 철 에 히 볼 있듯이 철 철 닌 모든 것들 부

고립시킴 써 지 라 불리는 철 랜 생명 고갈시 버릴

험이 있다는 이다 지 란 인간 삶과 계에 심 통찰이므 자신

이외 모든 것들 부 고립 그런 철 에 는 지 가 생 어 울 것이다

그런데 그런 소 철 개 이 직 지 우리 각종 국철 에도 향

미 면 상당 부작용 낳고 있는 것 보인다 과거지향 인 국철 에 있

어 국철 상 역 국 이나 국사 과 같 국 다른 분과

들과 구별 는 어떤 것 고 그것에 해 리 게 논리 논

는 것 그런 낡 철 개 일 것이다 를 나 들면 조 조 속詩文集

에는 역사 철 경 등이 불가분 게 뒤 여 있는데도 불구 고

직 에 담 만 그것이 놓인 스트 부 여 그것理氣心性 摘出

매우 논리 인 듯 면 도 도 지 요해 불가능 언사 복잡 게 논 는 것이 마

국철 일 본 인양 여 다 를 얼마든지 들 있는 이런 폐단



단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 니며 이나 같 국 이牟宗三 唐君毅

른 에 도 엿볼 있다現代新儒家

과거 스트 상 각종 담 리 게 분 고 그것 억지 양

철 담 과 사 게 조작 는 그런 폐단 뿌리에는 양철 에 이해

부족 잠재 인 열등 식과 불어 철 이 철 닌 다른 모든 들과 구별

는 특별 어떤 이어야 다는 철 개 이 입견 자리잡고 있다

양철 과 만남과 는 이미 불가 고 철 이 국철 에 있어

철 가능 여러 가지 법들 가운데 나가 니라 일 운명이 어버

다 그러나 양철 이 닌 다른 철 들에다가 개 어 게 이해

양철 일 주입 그 철 들 자신들 고 상실

채 지 를 별 보여주지 못 는 양철 볼품없는 락 게 다 공亞流

산 국이나 북 에 국철 사나 조 철 사를 과 심 이라는 낯

이분법에 라 이데 천 게 재구 것이 그 단 인 이舶來

다 우리 과거지향 인 국철 연구에 히 주자 를理 氣

없이 이 과 실 보편과 특 신과 질 해 이해 는 것도

사 폐해가 닐 생각 다

철 이 다른 분과 들과 상이나 법 면에 굳이 다르다고 보 그

에 원 여 이나 에 해 그 에 이르는 는 통 이 몰熊十力 牟宗三 唐君毅 現代新儒家 經學

락 신 양철 이 도입 국에 있어 양철 극복 고 국 통과 儒

우 양 고자 했 새 운 태 그 미가 매우 크다家的 人文價値 儒學

신 가에 개 인 논 는 신 국철 사상연구회 논 사분과鄭家棟   

원 참조 그러나 양철 극복 고자 는 노 근 에는 양철 에 곡

해 함께 그에 열등 스가 히 잠재해 있고 이 인해 그 나름 사 논리 매

지닌 국철 스트들 양철 식 리 게 해 했 에 히 국

통 본래 신 곡 고 있다는 들 있다 를 들면 어떤 사람錢穆

칸트를 지 면 주자를 없다고 다 그러나 주자 과 그 주요 사상이 어찌

칸트를 나 것이겠는가 라고 면 국 에 그런 양식 해 에는

양만 있고 국 없다 고 신랄 게 다有西方 無中國 中國學術論衡 長沙岳麓書  

쪽 이 에는 통 인 고 고 쓰는 편견이 들어있지만 참고社 錢穆

요가 있다

이에 보다 상 논 는 졸고 이일분 철 헤겔연구 청 출理一分殊｢ ｣   

사 쪽 참조



劃論文 국철途上 思惟

범 를 소 게 함 써 국철 과거 미래에 쓸데없는 해 불편

래 이 는 없다 국철 과거 미래를 해 는 이데거나 티처럼

양 이상 이나 근 인식 에 래 는 철 개 철폐 거나 니면 그

런 철 개 극복 있는 다른 철 개 마 해야 것이다 그래야

국철 사 스트들 낯 철 에다 억지 끼워 맞추느라 고생 지

고 그 곳에 이미 보편 함축 고 있는 스트들 고 훼손

지 면 동시에 그 고 어 보편 에 나 가 새 운 미래를 열 있

다 그래야 양철 양사 과 인 연 속에 읽 써

양철 구 생 계를 월해 있는 보편 인 진리 상 는 잘못에

벗어나 양철 상 시키면 그에 이해 높일 있다 이 역

시 국철 미래를 여는 데 여 것이다

일 상과 법에 구속 는 소 철 개 해체 고 철 그

리가 없 만큼 폭 게 규 게 면 양철 과 동양철 사이 경계 뿐만

니라 철 과 철 닌 것들 사이 경계 도 철폐 있 것이다 그리 여

철 닌 것들 모조리 외 다가 지 보고일 있는 요 스트 지

도외시 게 는 폐단 고 스트 해진 동 시 통

를 보다 실 게 논 면 철 이름 그 가장 핵심에 근 있

것이다 요컨 철 공이라는 울타리를 타 고 는 참 철

인 식에 벗어나 면 철 어떻게 다시 규 해야

우 인간 동 과는 달리 사 다는 평범 사실에 출 요가 있다

과 포함 인간 모든 동 인간 사 에 롯 다 철

도 양철 이건 동양철 이건 모 그런 동 일종일 뿐이다 지만

모든 동 다 철 이라 는 없다 그 다면 동 일종인

철 이 다른 동과 다른 이 엇일 철 철 답게 만들어주는 철

본질 사 심 함에 있다는 것이 우리 마지막 답이다 철 이란 심

사 이고 심 사 가 곧 철 사 이다 그것이 곧 철 생

명인 지 이고 철 함 본래 인 모습이다 철 본질 어떤 상 어떤

다 과 같 차이가 있다고 생각 다 지 는 역동 이고 개知慧 智識

인 사 과 인 면 지식 태 이고 폐쇄 인 사 결과이다 지 는 계에



법 사 느냐에 달 있지 고 상이나 법에는 계없이 얼마나 심

게 사 느냐에 달 있다

그런 심 사 철 사 란 철 이라 이름 붙여진 분야에만 국

없 것이다 그 다면 이 철 있 가 없고 철 외연

히 어진다 철 과 과 철 과 철 과 종 철 과 등 립

구분 요 지 다 어떤 상 어떤 법 다루건 심 사 를 간직

고 있는 것이면 모 철 일 있다 리 이나 경 이라도 심 사 를

간직 경우엔 이미 철 이다 종 가들이나 시인들이 남 동 고 갖

종 심 사 들도 모 철 이란 이름 래 포 있다 조 조 시 집

이 심 에 담 뿐만 니라 나 상소 편 는 삼국 사詩   

편도 철 일 있다 심지어는 작자 미상 산 폭이나 도자

편 나 지도 심 철 사 보고일 있고 재 우리가 늘 겪는 일상

인 경험이나 경 인 사건들도 그럴 있 이다 이 게 보면 결

국 불변 이고 이고 단일 원 철 이란 있 없고 있는 것

직 가변 이고 상 이고 히 많 철 들 뿐이다

이데거는 후 에 철 종말 언 고 철 신 사 란 말

즐겨 사용 면 이상 과 인식 심 논리 인 분 에 해

양철 좁 계를 벗어난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심 사 라고 는 것

이데거 인 존재 사 같 것 니다 우리 일차 인 도는 일

상과 법에 구속 는 소 철 개 극복함 써 철 다른

들 다른 태 사 들과 다른 것도 니고 같 것도

닌 그것들과 다르면 도 동시에 다르지 니 그런 그런 사 다시

통찰인 면 지식 계에 합리 인 재구 이다 지 는 존재 인 깨달 인 면 지식

소 인 이다 지 는 이 상 작용 다고 보는 상 인 사 에 속 는 면 지식主客

주객 이원 는 상 인 사 에 속 다 그래 자는 지 를 철 사 나 철 함과

같 차원이라고 본다 지만 지 지식이 드시 모 이라고 주장 는 없는 듯

다 지식이 없이는 지 가 생겨나 어 다는 고 면 지 는 지식 포함 도 있 지

모르고 그 다면 지 지식 근 에 가 놓인 사 식 차이도 이지는 고 양자

사인엔 모종 연속 이 있 지 모른다

효 이데거 엄 사 청계 참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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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는 데에 있 뿐이다 우리가 말 는 심 사 철 사 에는 후

이데거 존재 사 뿐만 니라 그가 극복 고자 했 구 상 인 사

상 인 사 도 포함 있다 직 공허 이 새 운 식 철 규

통해 우리가 노리는 것 이질 인 다양 내용 들 포함 고 있는 과

거지향과 미래지향 가지 국철 모 를 각자 본래 고 훼손 지

면 철 이라는 나 이름 래 포 는 것이었다

그러면 철 철 답게 해주는 심 사 심 함 철 사

이란 도 체 엇인가 지만 이 에 객 인 답 당 있 리

없다 철 사 심 함 평가 는 이란 철 자마다 다르고 같 철

자라도 시 마다 다를 있 이다 만약 철 사 심 함 평가 는

객 인 나를 다면 그것 원 철 다시 우는 이

다 사실 우리 것과 남 것 근 근 근 탈근 가 뒤 여 있는 늘

우리 철 상황 마 동 고 갖 철 들 과도 같다 각 나

름 그럴듯 존립 이 를 내거는 다양 철 들 가운데 어느 나만

시 없고 그래 도 것이다 그 다고 모든 사 가 다 심 철 사

라는 식 책임 상 주 를 용인 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에게 상 주

를 히 쇄 있는 해결책 없다 지만 진지 움과 學問

노 이 없이는 심 철 사 에 이를 없다는 사실 고 면 어떤 것이

억 만 철 취인지를 단 란 결 어 운 일이 니다 를工夫

지 는데 슨 심 함 슨 이가 있겠는가 말이다

이 에 는 심 철 사 가 엇인지 에 인 논本體論的

신 그런 사 에 어떻게 이르게 는지에 인 논 쪽 심工夫論的

돌 보 다 역사 통 속에 살 가는 인간이 어떻

늘날 동양철 연구에 는 히 그 본체를 회복 를 구별 고 과本體 工夫 本體論

논 다 이것 양철 에 과 논 는 것과 사 다工夫論 存在論 認識論

동양철 스트에 실 양자가 논 는 것 닌 듯 다 그러나 논 편 상

양자를 구별 도 있 것이다 이나 를 논 히 말 는性理學 佛敎 工夫論

근 에 매우 시 는 과는 그 격이 다르다 근方法論

자연과 에 특히 시 어 법 상에 주체 탐구 내지 장 효

행 법에 이 모색 주체 상 이원 분리를 는 상



게 심 철 사 에 도달 있는지가 다 장 이다 우리는 심

철 사 란 움과 사 가 맞 돌 가는 복 과 이 진지

계 해 욱 심 어 가는 가운데 그런 복 계 출

게 고 그런 철 사 는 결 결이 없는 사 임 인途上

게 것이다 울러 심 철 사 에 이르는 과 역사 속에

언어 말 고 사 는 인간 삶 통상 인 과 과 근본 다르지는 다

는 사실도 인 것이다 이 사실 지 라고 불리는 심 철 사 란 것이

계 에 인간 삶과 리 별스러운 것일 없고 철 자가 보통 사람과

는 다른 별종 인간일 없 다

움 과 사 순환적 복III. ( ) ( )學 思

인간 사 다 지만 인간 사 가 에 시작 는 없다零點

그런 어 에도 없다 인식 르키 데스 찾 양 근 철 자들

토 철 허구 다 인간 자신이 택 지 타인들 부

통 에 사 를 시작 있 뿐이다 사 조건이 는

통에 있어 핵심 인 것 언어이다 언어 사 가 일 다고 말

없다 그러나 언어가 없는 인간 사 를 우리는 상상 없다 가다 는 우

리는 언어 에 사 있 뿐이고 우리 사 가 언어 에 거주 다는

이 사실이 언어가 사 에게 시 는 심 께끼 라고 면 우리

자신에 우리 모든 과 계에 우리 모든 에 있어 우리는

우리 자신인 그 언어에 해 항상 이미 포 어 있다 고 말 다 인간에

언어 이 같 구속 슐라이어마허는 언어 폭 이라 부른다

사 상 사 에 속 다 면 공부 깨달 에 이聖人

늘 공부 실천과 불가분 게 얽 있다 공부 에는 늘 주체 상이 함께 상 작용

다고 보는 상 이고 상 인 가 어 있다相關的 思惟

강돈구 이동희 역 슐라이어마허 해 이 사 쪽 참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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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쉬르는 언어란 만인이 함께 는 항구 이 강 사회 도 인간

지 다고 지 다 언어가 일종 사회 도이므 우리는 험 언

어가 집단 지 는 규 과 사 규 에 해 규 다 소쉬르 는 달리

이데거는 언어를 탈인간 시키고 탈역사 시 존재 차원에 이해 다

이데거 통찰에 르면 인간이 언어 주인인 것이 니라 언어가 인간 주인이

고 인간이 말 는 것이 니라 언어가 말 고 인간이 사 는 것이 니

라 언어가 사 다 그 통찰 존재 맞 훨 심 게 개 지

만 소쉬르 마찬가지 언어란 인간이 마 처분 있는 인식이나 사

소통 도구에 불과 것이 니고 마 운명처럼 인간 자 운 식 택

에 인간과 그 사 를 미리 규 고 있는 그런 것이란 분명히 말해

다

언어 근원이 이데거가 말 는 존재 인지 에 말 는唯識學 名言種

인지 니면 인간이 만든 사회 도 인지는 잘 가 없다 여간 역사子

계 에 살 가는 인간에게 가지 분명 것 자신 지 는 그

언어를 어린 시 부 남들에게 운다는 사실이다 인간 언어를 운 다 에

추후 그 언어를 도구 삼 자신과 주 계를 게 는 것 니

다 인간 언어를 우면 이 동시에 그 언어에 해 어 역사

계에 자신도 모르게 편입 어 그 역사 는 인간존

재 해간다 언어 습득과 인간 과 과 동시 이다 어떤 언어를

우는가에 라 어떤 인간이 는지가 결 다 희랍어를 워 희랍인과 같

이 말 게 다는 것 곧 희랍 역사 를 공 는 희랍인이 어

희랍인 말 고 사 게 다는 것 다 우지 고는 말 고 사

가 없다면 움이야말 인간 이다

그러나 인간과 그 사 가 남에게 운 언어에 해 지 만 는 것

니다 인간 그 언어를 임없이 새 워지는 삶 상황에 맞추어 개

사용 가 있다 같 희랍인이라고 해 구나 동일 게 말 고 동일 게 사

는 것 니다 공시 인 차원 법 불변 이지만 통시 인 차원 어

페르 낭 드 소쉬르 승언 일 언어 강 민 사 쪽  

효 이데거 엄 사 장 장 참조  



택 가변 이다 이것 인간 사 가 언어에 해 지 는 동시에 개

인 언어 사용 통해 언어를 지 도 다는 것 일러 다 언어 사

계는 이 이다 인간 처 부 이 미에 있어 언어 계 고

있다 면 인간 독립 이고 자 롭게 사 는 자 주어진 보편 인

언어를 개별 다는 것이고 다른 면 인간 사 가 언어 잠재 인 힘에

해 다는 것이다 이 면 불가분 게 얽 있다 인간 언어에

해 사용 면 동시에 언어를 사용 다

인간이 언어를 우는 과 남이 말 거나 쓴 것 듣거나 읽는 과 이므

언어에 해 사용 는 과 이라 있고 면 언어를 사용 는 과 스스

말 거나 쓰는 것 이는 곧 사 는 것과 실 다르지 다 인간이

동 언어를 우는 과 과거 부 해진 통에 편입 는 과

이라는 에 과거지향 이다 이것이 공자가 말 것溫故而知新 溫故

익힘 이다 면 인간이 언어를 능동 사용 는 과 변 는 삶

상황 속에 새 운 것 이해 고 자신 가능 실 함 써 새 운

통 만들어 가는 과 이라는 에 미래지향 이다 이것이 새것知新

이다 상 향 가진 움 과 사 이 과溫故 學 知新 思

맞 다

과거지향 인 언어 움이 없었다면 미래지향 인 언어 사용 즉 사 는

당 불가능 다 고 가 없이는 지신 도 없다 언어 사용 일견 우리 자

운 창조 보이지만 실 이미 듣고 읽 면 웠 것 창조 인 복일

뿐이다 창조 인 복 언어 사용이 히 요구 는 것 이미 운

언어 동어 복만 는 새 운 상황이 늘 벌어지는 삶 실에 처 가 없

이다 주자는 지신 이 없는 고 란 생명이 없는 에 그

뿐이라고 면 지신이란 것 고를 통해 이미 게 것 삶 실 속에

추에 해 미래지향 장 는 것이고 늘 게 살 죽지 는

강돈구 책 쪽

論語 爲政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 

여 창조 인 복이란 말 복이 본래 동일 복일 없고 동일 과 함께 차이가

있 가능 것임 다 복 동일 과 차이가 일어난다 효 ｢

이데거 사상에 식 독법 이데거 마 철 부 쪽｣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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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이라고 풀이 다 지신 사 가 없다면 고 움 쓸모 없는

에 불과 에 공자는 우 사 지 면 헛일 이라고 말 다 그리고死物

는 이어 공자는 사 우지 면 태롭다 고 덧붙이면 다시

움 요 에 주 를 돌린다 움이 없이는 당 사 없지만 움

이 불충분 상태에 리 게 사 만 다면 그 사 는 뿌리 없는 부평 처럼

불 것이다 변 는 삶 상황에 맞추어 지신 사 를 는 쉽지 다

그러 에 공자는 고도 지 면 남 스승이 만 다 고 그 어 움溫故 知新

것이 니겠는가 지신 사 를 면 임없이 과거 돌

가 워야 다

우리 해 에 르면 결국 공자는 과거지향 인 움과 미래지향 인 사 가

맞 시작도 도 없이 돌 가는 복 과 이다 그

런 복 과 속에 움도 사 도 임없이 새 워지고 어 간다

논어 에 는 움과 사 복 과 이 군자가 공부  

시 고 있 나 그것 근원 는 군자 소인 철 자 보통 사람

막 고 인간 삶 일 인 양상이 도 다 이데거는 존재 시간 에  

존재 즉 인간 존재양상 능동과 동 새끼 구조 시

힌 있다 그에 면 인간 편 는 상에 동 상

약 는 진 존재 이 도 고 다른 편 는

능동 획 면 상 해나가는 지는 존재

이 도 다 그리고 짐 과 짐 이 맞 돌 가는 것 고

이데거는 진 짐 이라고 게 다

에 우리가 말 과거지향 인 움 짐 에 미래지향 인 사 는 짐

에 그리고 움과 사 복 진 짐 에 각각 귀속 다 이데

거는 우리가 식 계를 벗어나지 못 는 공부 차원에 논 움과 사

그리고 양자 복 식 계 지 포함 는 보다 존재

쪽朱子語類 中華書局 標點本 卷 記問之學 不足爲人師 只緣這箇死殺了 若知新 則  

본 번역 임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則常活不死殺矣 意譯

論語 爲政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 

효 이데거 사상에 식 독법 쪽｢ ｣

효 이데거 마 철 장 참조  



차원에 말해주고 있는 것 보인다

결국 있 면 동시에 지는 것이 인간 근원 인 존재 양상이

에 인간 구나 움듣 읽 이라는 과거지향 동 행 사 말

쓰 라는 미래지향 능동 행 를 복 면 살 간다 이 모

든 삶 과 에 항상 언어가 매개 어 있 이다 움 언어 움이고

사 는 언어 사용이다 인간 사 는 언어 사 언어 움과 불어

인간 삶 본질 인 일부를 다 인간 사 는 늘 통이

라는 움 토양에 자라나 다시 움 토양 돌 간다 인간 사 는

움과 다르면 도 다르지 니 이 계 속에 시작도 도 없이 맞 돌

가 에 결이란 있 가 없다 인간 사 는 본질 이다途上 思惟

철 자뿐만 니라 모든 인간이 그런 도상 사 를 이미 고 있다 그러면 철

자 심 철 사 즉 철 함 인간이면 구나 고 있는 통상 인 사

어 에 갈라지는가 그 분 그것도 겸손 고 간 에

있는 것이 닐

물 과 철학적 사IV. ( )問 深化

지 능 에게는 이 있 없다 짐승 것도 모르 에神

것도 지 는 면 신 모든 것 고 있 에 것도 지 는

다 신에게는 직 다 억 지 못 는 과거도 없고 직 다 지 못 는 미

래도 없다 신에게는 직 원 재만 있 뿐이고 이 원 재는 신

히 명 사 속에 남 없이 다 어 있다

그러나 인간에게는 히 명 신 인 사 가 있 리 없고 원有限

재도 있 없다 인간에게 있어 재란 상 작용 는 과거 미래를 연결해

주는 덧없는 간 만 존재 뿐 런 실체 도 갖지 못 다 인간에게는

뒤 는 도 히 다 억 없는 과거가 히 축 어 있고 는 도 히

효는 이데거 마 철 에 이데거 철 식 차원에 벗어나지 못  

는 이 니라 인간 식과 식 다 다루는 풀이 다現象學 唯識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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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없는 미래가 히 다리고 있다 인간 탄생에 죽 에 이르

지 그런 과거 그런 미래가 엇갈리는 사이에 간 간 살 가면 뒤

과거를 돌이 보면 고 미래를 내다보면 는다 이란 신도

니고 짐승도 닌 존재자인 인간 삶 고 양상에 속 다 이 종

식 다면 인간 인간이 를 그 고 신이 거나 니면 짐승이 것이다

만이 인간 징 인 것 니다 복 는 움과 사

도 역시 인간 다 언어 자체가 인간 징 이므

그런 언어에 해 매개 어 있는 인간 움과 사 도 늘 마 이다

움 늘 부분 이고 불충분 며 이 움 토양에 자라나는 사 도 역시 그러

다 인간 움과 사 과 게 어 있

다 만약 움과 사 가 해진다거나 거꾸 움과 사 가 없다면

어지지 것이다 움과 사 가 다는 것 해진 것도 니고

없는 것도 니라는 것 다시 말해 어 간 다는 이다 인간 움과 사

가 그처럼 어 간 에 질 있다

이 움과 사 불어 인간 보편 인 징 이므 인간이면

구나 다 모른다면 인간이 닐 것이다 지만 인간이 지는

모든 이 다 철 사 에 이르는 본래 인 일 는 없다 본래 인

엇보다도 겸손 이어야 다 인간 자신 움과 사 가 어

간 다는 것 스스 자각 에야 소 실 지게 다 자신이

이미 소 움과 사 에 해 자만심 가지고 있다면 이상 지 것이

다 그런 자가 지 라도 그 상 심 고 힐난 는 것과 같

만 일 뿐이다 그런 겸손 게 듣고 우 이 니라

자 를 내 우고 남 가르 이므 본래 인 에 속 지 는다

그것이 엇인가 라는 스스 부족함 는 겸손 인간 미 과 결부

어야 소 본래 인 이 다

겸손 이 철 사 를 해 결 인 이 는 엇인가 마 우고

겸손 게 인간 주어진 과거 통 부 잘 듣고 잘 읽어

잘 울 있게 고 이 써 잘 사 있게 이다 잘

워 잘 사 있게 다는 것 곧 인간 사 가 어진다는 것 외에 다른



이 니다 인간이면 구나 고 있는 통상 인 사 에 탕 고 있 면

도 그것과는 다른 심 철 사 란 자신 부족함 자각 자 겸손

과 불어 싹이 튼다 그리고 잘 우고자 겸손 게 지는 그 이 간

면 간 인간 사 는 욱 심 해질 것이다 겸손 고 간

자체가 곧 심 철 사 인 것 니다 그러나 그런 이 없이는 철

사 이에 이르는 이 열리지 는다

장 논 연 해 이 좀 부연해보자 자신이 이미 소 움

결과 사 결과에 자만 지 고 잘 우고 잘 사 는 데

이 생겨난다면 움과 사 다를 심 시키는 계 가 다 지 는다

면 존 움과 존 사 에 그냥 주 고 말 것이다 그런데 에 우리는

움이 과거지향 인 이고 사 가 미래지향 인 이라 했다 그 다溫故 知新

면 에도 가지가 있게 다 움 심 시키는 계 과거지

향 인 이고 사 를 심 시키는 계 미래지향 인 이다

과거지향 인 우리에게 주어진 통에 그것

잘 익히고자 는 데 롯 다 미래지향 인 변해 가는 삶 상황 속에

임없이 출 는 새 운 것에 그것 잘 이해 고자

는 데 롯 다

에 우리는 움과 사 가 맞 복 다고 했다 복이

가능 것 움과 사 사이에 차이가 있 이다 움과 사 가 동일 다

면 복 있 없다 움과 사 인 복이란 다른 움과 사

라는 간 복이고 이 복 과 속에 이 항이 향項

주고 써 움 움과 달라지고 사 도 사 달라지

게 마 이다 움과 사 복이란 움과 사 가 모 과 매번 달

라지는 가운데 맞 돌 가는 복이다 그런 복이 람

직 것이 면 움과 사 가 매번 달라지 자꾸 보다 심 어 가는

향 달라지는 그런 것이어야 것이다 심 철 사 는 자꾸 심

어 가는 움과 사 복 가운데 그 복 계 출 뿐이

다 그런 람직 복 가능 는 것이 에 말 과거지향과 미래지

향 가지 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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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 보면 보다는 움이 다 운 게 없다면 당

이 어질 없 에 과거지향 인 언 나 이미 운 것 탕

어지고 이를 계 움이 심 다 과거 스트는 히 많 이야

를 함장 고 있지만 언 나 는 것만큼 답해 다 면 답 고 다시 는

스트 를 통해 움이 심 어 간다 그런 이 단 다면 스트

도 나버리고 존 움 이상 심 지 못 채 고집불통 폐쇄

인 지식 고 어 갈 것이다 움이 심 다는 것 스트를 통해 해

진 과거 통에 욱 익 해진다는 것 다 그 게 심 과거지

향 인 움 탕 해 변 는 삶 상황에 처 는 미래지향溫故

인 사 가 욱 심 어 가고 이 써 인간 사 는 철 사知新

이에 걸 나 가게 다

지만 직도 그 미래지향 인 사 는 복잡 삶 모든 상황에 벽 게

처 있 만큼 지 에 다시 미래지향 인 이 어진다 미

래지향 인 삶 상황 속에 존 철 사 가 벽에 부 히는 가운데

미래를 향해 어진다 이를 면 이 어떻게 살 야 것인가 같 이

그런 미래지향 인 단 인 이다 그런 존 철 사 가 가

진 계에 자각과 불어 어지는 겸손 인 동시에 그 계를 돌

여 철 사 를 단계 심 시키는 계 가 도 는 개 인 이

도 다 그런 이 단 다면 존 철 사 는 이상 심 지 못

채 다른 사 가능 용납 모르는 일종 도그마 고 어 갈 것이다

그러나 그런 미래지향 인 에 답 미래 부 는 들 리가 없다

냐 면 미래란 직 지 니 것 실 있지도 이다 역사

통 향 면 직 언어 에 사 에 없는 인

간 는 그 답 들 면 다시 과거 돌 가 우지 없다

존 철 사 가 갖는 계를 자각 면 미래지향 인 는 자는 미

래 나 가는 것이 니라 과거 통 돌 가 다시 과거지

향 인 어야 다

본 움과 사 가 그 듯이 미래지향 인 과 과거지향 인 도

맞 돌 가고 있다 움과 사 는 맞 있는 이 가지 이 겸손



고 간 게 어지는 것 계 해 욱 심 게 맞 돌 갈 것이

다 움과 사 복 심 시키는 매 역 다 지만

이 그것 리 심 시 도 닥에 지 가라 시키지는 못 다 움

과 사 복 잘 우고 잘 사 그 가지 이

나지 는 결 결 지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지 인간이 자

신 극 지 는 결 나지 것이다 그 다면 인간 철

사 는 리 심 다 해도 결국 과거 미래 사이에 늘 거리는 도

상 사 어 에도 지 못해 늘 편 는 그런 사 일 에 없 것

이다

인간 사 가 철 사 심 어 가는 데 있어 이 결

요 다는 사실 리 강조해도 지나 지 것이다 이 그 면 움

심 도 그 고 철 사 심 도 그 다 그러니 당연히 철 인 사 는

이 샘솟는 사 이다 라고 잘라 말 있다 지만 그 과거 돌

가 각종 를 시 통에 귀를 울이는 움 심 이어지지 는다면哲學史

헛일이 고 말 것이다 미래지향 인 지도 결국 과거 돌 간다고

에 말했다 어떤 이건 자체가 철 사 를 보장해주지

에 드시 움 이어지고 그런 다 에 자연스럽게 철 사 심

이어 야 다 본래 인 이란 겸손 고 간 이라 강조 것도

실 움 강조 해 다 움이란 겸손 게 간 히 원 는 자에게만 주

어지는 이다

과거지향 인 국철 과 미래지향 인 국철 다 포함해 늘 국철

들 과연 그런 고 그런 움 우고 있는가 시 그런 도 없

고 그런 움도 없이 게 철 사 를 르고 있는 것 닌가 淺深

차이가 지 지만 도상 사 국철 요원 미래 인 과

남 있는 것이 니라 실 이미 시작 어 지 도 진행 에 있다고 에

언 있다 늘 각종 국철 들이 철 이란 이름에 걸맞게 과연 철

사 이를 보여주는지를 면 그런 들이 어 야 것이다

효 이데거 마 철 쪽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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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 늘 한 철학V. ‘ ’哲學史 混在

인간 철 사 가 리 이를 해 나가 라도 결국 불

도상 사 에 그 에 없다고 다면 움과 사 복 통해

자신들 철 사 를 심 시 마침내 열에 르게 철 자古典

들 철 사 라 해도 역시 불 함 면 못 것이다 철 자는 일神

없고 늘 생 계 약 이다 그래도 그런 철 자들 사

들이 모이고 모여 가 고 늘 우리는 부분 경우 그런 철哲學史

사에 귀를 울이고 우면 철 사 에 입 게 다 우리가 라톤

편이나 논어 노자 같 스트를 읽는 것이 곧 철 사를 우는    

인 행 이다 이 상 모든 것들이 어도 잠재 는 철 사 보

고일 있다 해도 우리 철 사 는 라는 공부 식 통해 철 사를讀書

우지 고는 실 구체 가 불가능 다 우리 철 사 는 철 사 에

태어나고 자라나므 철 사는 우리에게 있어 움 가 다는 에

철 사 모태인 이다

본고에 지 껏 말해 철 사란 우 지난날 철 자들이 남 철 사

궤 칭 다 그런 철 사가 있다는 것 철 이 나가 님 당연히

다 나 동일 철 만 있다면 철 사란 게 립 없다 철 자 철

사 는 늘 그 생 계에 해 약 에 철 사 속에는 히 많 이

질 인 철 들 이 있다 이것이 철 사 일차 인 사실이다 라톤 편들

이나 논어 같 고 인 스트들 이고 지 이 간 이 지 철  

자들에 해 사 어 쓰여지거나 말해진 모든 것들이 일차 미 철 사에 속

다

그리고 이 철 사 에 있는 그 이질 인 철 들 어떻게 분 해 재

느냐에 라 각종 명칭 들 이 이차 출 게 다 크게는 양哲學史

철 사가 있고 동양철 사가 있다 양철 사 에는 국가별 분야별 시 별 각

종 철 사들이 있 며 동양철 사 에도 마찬가지다 국철 사나 인도철 사

국철 사 등 모 그런 이차 인 철 사 분 를 통해 이름지어진 것들이다

일차 인 철 사가 이미 주어진 사실이라면 이차 인 철 사 분 는 인 인 분



결과이다 그리 여 히 많 이질 인 철 들 이 있듯이 히 많

이질 인 들 이 인 등장 게 다 국철 사도 역시 양철 사哲學史

나 국철 사 같 것들과 마찬가지 그 게 해 생겨난 철 사들 가운데

나일 뿐이다 들 일차 인 철 사에 주어진 철 들 탕 그哲學史家

것들 이차 인 미 철 사 분 식에 라 각종 철 사들 재구 여

는데 그 에는 철 사가들에 해 이미 쓰여진 것도 있고 직 쓰여지지

니 것도 많다

모든 것들이 다르면 도 동시에 다르지 고 불연속 이면 도

동시에 연속 이라는 것이 이 상 근원 인 사실이라고 다면 명시

엇이라고 집어 말 는 어 지만 각 다른 언어들간에 가족 사

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각 다른 철 들 간에도 가족 사

이 있고 국철 사를 포함해 이차 분 각 다른 철 사들 간

에도 그런 사 이 있 지 모른다 그리고 각 다른 철 사 들간 그 사

철 사 이에 다가가면 갈 뚜 게 나타날지도 모른다

지만 상 우 분명 것 그런 사 이 니라 각 다름이고 각 다

른 철 들 과 각 다른 철 사들 이 같 시 에 뒤 여 공존 는 것이 일

이다 나 철 나 철 사만 독존 는 그런 시 는 없다 늘 다양 철

들 과 다양 철 사들 이 재해 있게 마 이다 역사 계에 는 타

자 이지 니 종이란 원래 없고 있는 것 직 잡종뿐이다

늘날 우리는 과거 미래 우리 것과 남 것 근 근 근 탈근

가 복잡 게 얽 있는 상황 부 벗어날 는 없 며 이런 상황이야말 우

리가 식 이 부 우리 삶 체를 지 해 고 있는 근본 인

사실 이라고 에 지 있다 이 근본 인 사실이란 철 사

말 자면 낯 어 보일 도 이질 인 많 철 사들 이 함께 뒤

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나

나 같 책들이 이馮友蘭 中國哲學史 李丙燾 韓國儒學史    

차 인 철 사 분 에 라 철 사가들에 해 실 쓰여진 들 이다 굳이 나 어 말哲學史

자면 철 사가들에 해 실 쓰여진 철 사들 우리는 삼차 미 철 사라고 일컬

있 것이다 직 쓰여지지 니 철 사들 이 다 쓰여질 는 없 에 삼차

미 철 사 이차 미 철 사가 일 는 실 불가능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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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있다는 것 가리킨다 그것들 별해보면 편 는 개 이 지 우

리를 지 해 심 국철 사 그 국철 사 국 변용인儒佛道 三敎

국철 사가 스트 속에 주어 있고 다른 편 는 근에 양 부

입 근 근 탈근 양철 사가 각종 양어 스트 속에 주

어 있다

스트는 래 에 국에 입 것이거나 니면 우리 조들이 생

산 것인 데 해 양어 스트들 근에 양에 입 것이다 이 가

지 스트는 원산지도 다르고 입 시 도 다르지만 지 우리에게 같時空

이 면 공 고 있다 도 에 가보면 이 이질 인 스트들 어느 것이

래 었는지 어느 것이 본래 우리 것이었는지 없 도 동시에 같

가에 나란히 있다 과거 들이 마 지 처럼 동시 여 있

다는 이 사실 인간에 해 체험 시간이란 가역 이고 직 인 리 시

간과는 달리 가역 이고 인 것임 다 늘 국철 우리에게

동시에 주어지는 그런 이질 인 과거 스트들 읽고 우면 사 여 새

운 우리말 스트들 생산 는 가운데 어 나간다 체 인 경향 고

말 다면 과거지향 인 국철 주장 는 자들 주 스트를 읽고

우리말 스트를 생산 는 면 미래지향 인 국철 주장 는 자들 주

양어 스트를 읽고 우리말 스트를 생산 다 이런 구별 어 지나

체 인 것이지만 여간 어느 것이나 에 계없이 일단 늘深淺

국철 시민권 갖는다고 야 다

그리고 근 즉 구 늘 우리 상황에 있어 과 이東 西 古 今

뒤 여 있 라도 우 를 차지해 것 늘 보다는 보다는 이었다 우東 西 古 今

리 시 단연 이다 그 다고 해 우리 근 사에 있어實學 西學

근 근 단 우리 것이 부당 게 망각 고 억 었다고 개탄 는

일부 국 주 경향 자들이 주장 듯이 슨 천지개벽처럼 그 게 심각

단 이 니라는 에 해야 다 본래 통이란 새 운 것이 낡 것 체

는 가운데 지속 고 낡 것과 새 운 것 사이에는 늘 불연속 과 함께 연속

이 공존 다 불연속 단 이 없다면 통 분 동어 복에 그 뿐이므

우리는 불연속 단 이 결국 연속 지속 양식이라 말 있다



늘 우리는 낡 것과 새 운 것 사이에 불연속 이 있 에 과거 통 다

이해 가 없지만 그 사이에 연속 이 있 에 과거 통 이해

없는 것도 니다 다른 엇보다도 우리가 과거 스트를 읽고 어도

어느 도는 이해 다는 사실 우리 근 근 사이에 불연속 과 불어

연속 이 있 증명해 다 그리고 동양 근 보다 양 근 가 우 해

진 것 일본이나 구열강 강 에 것이 이 에 우리 들이 진실先覺者

원 것이 도 했다 근 는 우리 불가 택일 에 없었다

그러므 늘 우리가 우리 근 통 부 히 단 어 있고

그 단 이 외 에 해 강요 것이라 여겨 이에 해 지나 게 탄

면 우리 것 에 만 우리 주체 이 워질 있다는 굳건 신

에 근 인 것 구 인 것 척 고 마 독립운동 듯이 목 걸고

우리 것 찾 나 는 태도는 래도 지나 국 주 가 닌가 다

에 어든 지 지도 공자들에게 간 엿보이는 그런 국 주 는國學

우리 것 조건 척 고 근 인 것 구 인 것만 는 신

사 주 보다 해 운 도가 조 도 지 다 과 이 뒤 여 있東 西 古 今

과 보다 이 우 를 차지 고 있는 사 단 우리만 것 니고東 古 西 今

국이나 일본도 동소이 다 도 차이는 있지만 그런 사 늘날

양도 마찬가지인 것 보인다 우리 사 만 특별히 심각 다고 여 는 것

지나 과장이다

동 고 각종 철 들 과 철 사들 이 재해 있어 마 과도 같

늘 우리 철 상황 철 보면 우리를 없이 헛갈리게 염 가 있

에 굳이 축복이라 도 없지만 우리에게 철 사 움 해 다양 택

근 근 단 도 차이가 있 지만 일본이나 국 근 에도 있었고 그리

고 양 근 체 에도 있었 일이다 단 이 없는 계승이란 없는 법이고 단

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단 본질 인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 말해주진 는다

가 에 매우 인 어느 양 자는 다 과 같이 말 다 어떻게 우리를 타자들

과 구별 있겠는가 럽과 북미 과 경 모델에 해 이 향 지

시 국가는 없고 많 시 이민들 이들과 함께 시 에 해 풍요 게 지

니 럽국가들도 거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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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를 공해주 에 굳이 주라 도 없다 그것 단지 우리 철 사 운명

일 뿐이다 축복도 니고 주도 닌 그런 상황 속에 동 고 이 향

주고 면 뒤 여 있는 것이 우리 근본 인 사실이라고 다면 과거지향

국철 과 미래지향 국철 도 역시 부지불식간에라도 향 주고

면 뒤 여 있 에 없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고 상이 향 가진

가지 국철 들이 근본 인 사실 몰각 채 사소통이 잘 도

나 어 있는 것도 여 히 우리 계 실이다

그리 여 국철 사를 모르면 이 에 철 다는 쪽 과 국

철 사 특 에 매몰 어 철 함 보편 모른다는 다른 쪽 이

게 모르게 히 맞 있다 우리 삶 이미 지 고 있는 근본 인 사실

에 자 이 철 지 못 데다가 민족주 나 계주 같 상 이

데 지 가 여 가지 상 국철 이 극단 어 버린다면 과거지

향 인 국철 미래 인 사 를 도외시 채 국철 사 연구에 골몰 느라

우 가 있고 미래지향 인 국철 국철 사 통 도외시盲目化

채 미래 인 사 에 골몰 느라 우 가 있다空虛化

어느 쪽이건 극단 좋지 니 법인데 계에 조차 국철 이라 면 과거

지향 만 보는 것이 직 일 인 상식이 에 늘 국철 과거

지향 인 향 우 험 이 매우 큰 것 보인다 그러므 우리는

국철 사란 것이 늘날 우리에게 주어 있는 다양 철 사들 가운데 나일

뿐 어떤 특권 가진 특별 철 사라고 주장 만 철 인 근거가 상당히

약 다는 직 게 인 요가 있다 우리 자신들 돌이 보자 우리에

겐 국철 사나 국철 사를 이루어 스트가 양어 스트보다

다고 말 가 없다 어나 독일어 같 양어보다 낯 외국

어 느껴질 도 있다 우리는 어린 시 부 원효나 퇴계를 워 것이

니다 우리 양 개 구근 명 이루어 있다 우리는 어도

신 는 원효나 퇴계 후손이라 보다 데카르트나 칸트 후손이라 보는 편이

다 게다가 국철 사가 양철 사나 국철 사에 해 심 철 사

논어 말 린다면 과거지향 인 국철 이 극단 면 폐단이 생 고學而不思則罔  

미래지향 인 국철 이 극단 면 폐단이 생 다思而不學則殆



보여 다는 보장도 없다

사 이 그 다면 양철 사 마찬가지 국철 사도 늘 우리에겐 낯

입품일 에 없다 양철 사가 양 과거 부 입품이라면 국철

사는 이미 상당 부분 망각 우리 과거 부 입품이라는 이 다를 뿐이

다 그 다면 우리는 국철 사에 그토 많 심과 울이는가 특

별히 몸 익힌 일부 외 인 사람들 외 고 우리는 부분 경漢學

우 어린 시 부 우리 철 조들과 철 인 동질 이나 철 사 인 연속

에 해 여 있지는 다 솔직히 말 자면 우리는 과 이라는 철地緣 血緣

인 에 그들에게 각별 심과 면 국철 사에 집착

고 있는 것이 닌가 생각 다 생 계에 는 지연과 연이 철 인

보다 훨 요 게 작용 다 지만 민족주 식 과거에 지 해

공공연히 그것 철 사 보다 우는 것 철 나 역사

나 람직 지 다 냐 면 그것 우리 철 사 를 심 시 있는

겸손 움 회를 놓 게 고 근 시 에는 민족주 나 국가주 가

식 지 다는 역사 사실 곡 이다

나 지 해 사항 남 것과 구별 는 우리 것 지 것과 구별 는

날 것 타 상 게 경우 과거 스트들 신 나

지 그 에 주 이 들어 런 도 지지 못 우 가 있다는 이다

지지 면 스트 도 없다 그 다고 일 스트

들이 는 말 겸손 게 귀담 듣는 것도 니다 지지 면

스트는 이야 도 해주지 는다 스트 가 부재 상태에 어떻

게든 해 해야 다는 강 에 쫓 다보면 엉뚱 게 구근 에 래 巷間

속 가 그것 스트에다 함부 덮어 우는 해 폭 자행

는 경우도 히 있다 컨 과 실 진부 이분법이라든가 직 인

역사 지 지 좌 이데 같 것들이 그런 속 에 해

당 다 남 것 거부 다가 남 것 가운데 도 질 인 것에 놀 나고 이

써 결국 조상 높이 다가 도리어 조상 욕보이고 마는 심 해 작업

참 겸손 게 헌실증 여 는 국 계 에 걸쳐 히 나타金科玉條

나는 역 인 상이 닌가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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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조를 모 보다 좋 일이라 여 는 늘 우리 근 인들에겐 별 쾌

게 들리지는 겠지만 우리 국철 사가 이래 늘 국 부 철元曉

입 역사 고 국철 사 우 역사 다는 직 게 상 요가

있다 국철 사를 놓 철 자들 가운데 국철 과 다른 우리 고

국철 를 건 고 식 쓴 사람 거 없는 듯 다 그럼에

도 그들 가 그랬듯이 겸손 게 고 우는 가운데 창조 인退溪

사 나 갈 있었다 이것 창조 인 철 사 가 과 움 통해

만 가능 다는 우리 논 가 틀리지 다는 것 미리 증해주고 있다 움

모 이고 사 는 창조인데 사 창조는 움 모 이 없이는 불가능함 에

힌 있다 국철 사 통 부 언가를 우고자 다면 그

런 사실부 워야 것이다

늘날 동 고 재 많 이질 인 철 들 과 철 사들 재라고

는 근본 인 사실이 우리 삶 우리 철 사 체를 지 고 있고 그런

근본 인 사실 경 해 독일에 독일철 이 있고 랑스에 랑스철 이

있듯이 우리에겐 우리 철 이 있어야 다거나 공장 우고 다리를 놓듯이

국철 건 해야 다거나 우리 실 속에 우리 나름 창조 인 철

사 를 해야 다거나 독일사람들이 독일어 철 듯이 우리도 우리말

철 해야 다 거나 입이 신 자생 인 토착이 러 연구개

해야 다 거나 는 취지를 가진 미래지향 인 국철 에 각종

당 인 주장들이 우리에게 거부 힘든 명 다가 고 있다 그리고 실

그런 명 에 라 늘날 우리 철 자들 우고 고 사 해 각

취향과 능 에 맞추어 분주 게 뛰어다니면東 西 古 今

과거지향 국철 도 고 미래지향 국철 도 다

이런 국철 사를 거부 게 면 우리에게 남는 고 우리 것이라고는 철 이 샤마巫俗

니즘뿐이다 그러나 우리 속조차도 얼마만큼 고 우리 것인지는 이다 샤마니즘 민

족과 지역마다 각 태가 다르 해도 동 고 막 고 어 에나 있는 보편 인 종 상

이 이다

이 상 이 에 철 탈 심 시 에 심 잡 이 에 철 솔｢ ｣   

쪽 참조

조동일 우리 지식산업사 참조  



지만 미래지향 인 국철 건 해 조 게 는 것 별 실익

이 없 것 같다 미래지향 인 국철 과 과거지향 인 국철 동이

양자를 종합 해 철 고 식 쓸 요도 없는

듯 다 양자에 다 능통 는 실 어 도 거니 실 어느 향

국철 건 부지불식간에라도 이미 운명 철 고 있 이

다 지 우리에게 말 소 것 다시 각종 철 사들 에 움과

돌 가 해 식 인 노 울이는 것이 닐 생각 다學問

국철 는 철 사 이에 달 있고 언어를 사용 는 인간

에게 있어 철 사 이는 직 를 통해 만 도달 있 며 공부工夫

는 말 것도 없이 철 사에 귀 울이는 겸손 고 간 움에 열망에 시작

다 인간에게는 과거 돌 가는 것만이 미래 나 가는 일 이다

지연과 연에 라 국철 사에 각별 심과 갖는 것 나 랄 일

이 는커 권장 만 일이다 국철 사에 인 역사 인 연

구조차 직 태부족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 있는 많 철 사들 가운데

다른 어떤 철 사에 귀 울여도 좋고 그 철 사 어떤 부분에 귀 울여도 좋

다는 사실 인 해야 다 우리 철 사 를 해 도움이 만 철 사

통 우리 것이 니라는 이 도외시 다면 그것 사 주 를 뒤집어 놓

국 주 에 불과 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그 원산지가 어 든 상 없

이 이미 우리 것이다 본래 모든 것들이 상 어 있 에 우리 것과 남

것이 있지 다 우리말과 외국어 구분도 근본 인 구분일 없다

양철 과 동양철 립 구분 는 것 철 보면 참 심

일이다

그리고 어떤 철 사 가운데 어떤 철 사 이든지 그것이 리 사

소 라도 우리가 마 우고 겸손 게 경청 만 다면 풍부 철 인

이야 를 우리에게 들 것이고 그 이야 는 우리 철 사 를 천

이 것이다 엄 라고 말 다 우리는 상 모든 것이 철 사一則多

보고일 있다고 말 있다 그 에 국철 사가

국철 사 에 불과 말 라 철 사라 라도 우리가 지 인 소

자만심 버리고 겸손 게 귀 울여 우고 는다면 국철 사가 곧 계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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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임 인 게 고 나 가 국철 사 움 통해 보편 소 이

있는 심 철 사 에 나 갈 도 있 것이다

철 사 란 겸손 고 간 계 해 과거지향 인 움과 미래

지향 인 사 복이 없이 풀이 는 가운데 자꾸 어 가는 途上

이고 우리 국철 역시 그런 도상 사 일 에 없 마지막思惟

다시 번 강조 고 싶다 그런 도상 사 철 사 이를

임없이 해가면 국철 사가 보편 인 철 사 보고임 여실히 보여

있는 효는 다 과 같이 말 다 통 언 나 재 료 미래氣質

모든 자 롭고 새 운 를 가능 게 는 샘과 같지만 그 질이企圖 氣運

동시에 진지 골탈태 변 인 에 해 새 움 도 목 지

면 우리에게 미래는 다가 지 는다 재 료 인 통 사실과 자 롭고 새

운 도 가능 이 식 취 복 미가 살 난다 국圓舞

복 그런 원 양식이 이루어 가능 다 복 결 미 고

분 재탕이나 삼탕이 니다 복 생명 자 이다同音 본고

논 는 결국 이 말 다소 장황 복에 불과 것이다

효 원효에 다산 지 쪽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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